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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경기도 G시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은 각각 22,7%, 2.9%, 4.2%이었

다.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인 영향 요인으로 성별과 공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음주경험은 친구지지와 가족지지, 흡연경험은 학년, 인터넷 중독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영향 요인이었

다. 즉, 남학생이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위험은 높았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

록 음주경험 위험은 높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음주경험의 위험은 낮았으며, 5학년에서 흡연경험의 위험이 

높고,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낮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시작,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학생에 초점을 두고, 공격성 조절과 친구,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

를 강화하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 중심어 :∣음주∣흡연∣인터넷 중독∣공격성∣사회적 지지∣초등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drinking experience,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ross-sectional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1,061 children among the fifth and sixth grade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The prevalence of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 

internet addiction of participants was 22.7%, 2.9%, and 4.2% respective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was commonly higher with those who was a male and had higher aggression level. The 

likelihood of drinking experience was lower with those who had higher family support, while was 

higher with those who had higher friend support. That of internet addiction was lower with 

having higher friend and teacher support.

Prevention strategies to prevent drinking, smoking,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consider student's gender, control aggression, and enhance social support 

in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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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동안 자신이 행할 건강습관이 

다져지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1][2]. 초등학생 시기에 시작된 건강관련 위험

행위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될 가능성을 높

이며, 장기적으로는 비만, 만성질환 등으로 성인의 조기

사망을 증가시키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이 바람직한 건

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3-6].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중

독관련 위험행위로 물질중독 유형의 흡연과 음주, 행동 

유형으로 인터넷 중독이 있다[7].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경험자 중 초등학생 때 최초로 흡연을 한 비율은 

30.6%, 음주경험자 중 최초 음주 시기가 초등학생인 때

가 28.5%로[8], 흡연, 음주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시

작하는 경우가 많았다[3][9][10].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

에 의하면 흡연시도 및 음주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

년기에 규칙적이거나 중증흡연, 위험음주 및 약물사용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1]. 아동․청

소년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이용자가 약물,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

로 인터넷에 탐닉되어 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12], 아

동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 장애와 우울, 학교부적응 등

의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한다[1][12]. 우리나라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윤영미

와 박효미[1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자가 3.1%, 과

다 이용군은 48.5%이었고, 김명희와 김명숙[14]의 연구

에서는 인터넷 중독자가 2.6%, 과다 이용군이 45.5%로 

분류되어 고학년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음주, 흡연 및 관련된 위험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이므로[1][2][15][16], 초등학

생들의 위험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포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흡연, 음주 및 인터넷 중독의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 가족형태, 가정환경 

및 경제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공격성,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관련이 있

었다[10][14][17-25]. 

초등학생의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은 여학생보다 남

학생에서 더 많았으며, 음주 및 흡연경험은 결손가정에

서 더 많고, 인터넷 중독사용자는 10-11세보다 13세에

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이하인 경우에 더 많았다

[1][10][14][18][20-23].

초등학교 5, 6학년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높은 스트

레스와 낮은 자존감이 중학생의 음주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며[17],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

은 청소년 보다 우울정도는 높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는 낮은 경향이 있으며[9], 초등학생의 공격

성, 우울, 낮은 자존감이 인터넷 과다사용 및 인터넷 중

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22][24]. 

외국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공격성은 흡연, 음주, 약물

사용 등의 건강위험행위를 일찍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으며[11][26][27], 또한 우울도 초기 청소

년의 흡연 및 약물사용 시작을 예측하는 요인[11][28]으

로 보고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의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음주, 흡연 등의 위

험행위는 개인에게 동시에 발생하며, 일부 공통적인 원

인을 가지고 있다[4][16][29]. 따라서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포

괄적인 중재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복합적인 위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방중재 접근은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청소년

기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

를 파악하고, 각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건강관련 위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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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

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수준

을 파악한다.

2)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요인과 음주 

및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 G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

를 파악하고, 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경기도 G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전

수를 편의 표집하여 1,0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

교 고학년인 5, 6학년 시기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주요 전환시점으로 최초 음주나 

흡연이 시작되는 연령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17].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3 [31]에 의하여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 및 로

지스틱 회귀분석 이용 시 효과크기를 0.15로 하여 산출

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848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수

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3. 연구도구
3.1 흡연경험
흡연경험(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경험 유무), 첫 흡연경험 시기, 지난 한 달간 흡연일수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음주경험
음주경험, 첫 음주경험 시기, 지난 한 달간 음주일수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주경험은 지금까지 한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 유무(제사, 차례 또는 종교의식 

등으로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를 조사하였다.

3.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32]에서 개발한 

아동용 인터넷게임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

상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총점 80점으로 35점 이하는 

‘일반사용자’로 하고, 36-45점의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46점 이상의 고위험사용자를 합하여 인터넷 위험사용

자로 분류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3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 이었다.

3.4 심리사회적 요인
1) 우울과 공격성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은 Achenbach[33]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 척도를 오경자 등

[34]이 번안하여 표준화 과정을 통해 아동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든 한국형 아동․청소년 자기보고식 행

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러 정

서행동문제 중 필요로 하는 검사 영역만 따로 측정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19

문항과 우울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아동의 

문제를 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가끔 그렇다), 2점

(자주 많이 그렇다)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과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

적 신뢰도는 표준화 과정 당시 각각 Cronbach's α .65

에서 .85이었으며[34],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Cronbach's α 

.85, 우울은 Cronbach's α .88 이었다.

2) 자아존중감

Harter[35]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 중 전반적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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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근거하여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평소 나는 내 

모습, 생활, 행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

해 평가하도록 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0-10점 시각상사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친구, 가족과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평가하도록 

Dubow와 Ulman[3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

를 김명숙[37]과 이경주[38]가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

지 척도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가족 및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음을 의미한다. 이경주[3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 이었다.

3.5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별, 연령, 학년, 가구풍요도, 

동거가족형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

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풍요도를 포함하였다.

가구풍요도(family affluence scale)는 유럽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39]으로 자

동차 보유대수(없음, 0; 1대, 1; 2 이상, 2), 자기방 소유

여부(없음, 0; 있음, 1), 지난 일 년간 가족여행 횟수(전

혀 없음, 0; 1회, 1; 2회, 2; 3회 이상, 3), 학생 가정의 컴

퓨터 보유대수(없음, 0; 1대, 1; 2대, 2; 3대 이상, 3)의 점

수를 합산하여 하위계층(0-2점), 중산층(3-5점), 상위계

층(6-9점)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먼저 2012년 6월 11일에서 6월 15일 까지 경기도 G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

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한 후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학교장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승인을 받은 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로부

터 연구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담임교사와 보건

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

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사전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

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

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설문응답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총 1,075부를 회수하여 무응답이 많은 14부를 제외한 

1,061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 및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χ2-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음주 및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

다. 독립변수 중 연령, 성별은 가변수 처리하였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분석하였으며, 모

든 독립변수의 VIF가 1.01-2.0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남자가 50.7%, 여자는 49.3%

를 차지하였으며, 5학년이 47.1%, 6학년은 52.9%이었

다. 대상자의 연령은 11세가 44.5%로 가장 많았고, 12세 

40.5%, 10세 13.9%, 13세는 1,1%이었다. 가구풍요도가 

상위계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은 37.7%, 

하위계층은 6.5%이었다. 동거가족형태는 양친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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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경우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한

부모 5.8%, 조부모 등은 2.3%이었다[표 1].

특성 범주 실수 (%)
성별 남자

여자
538(50.7)
523(49.3)

학년 5학년
6학년

500(47.1)
561(52.9)

연령 10세
11세
12세
13세

147(13.9)
472(44.5)
430(40.5)
 12( 1.1)

가구풍요도* 하위계층(0-2)
중산층(3-5)
상위계층(6-9)

 68( 6.5)
398(37.7)
589(55.8)

동거가족형태* 양친부모
한부모
조부모 등

932(91.9)
 59( 5.8)
 23( 2.3)

*무응답 제외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61)

2.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
지금까지 한잔 이상 술을 마셔본 음주경험자는 

22.7%이었으며, 음주경험자의 첫 음주경험 시기는 5학

년이 21.9%, 초등학교 입학 전 20.6%, 4학년 20.2%, 3학

년 15.4% 순으로 많았다. 음주경험자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전혀 마시지 않았

다’는 72.1%, ‘한 달에 1일’은 18.9%, ‘한 달에 2-3일 이

상’은 9.0% 순이었다.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흡연경험

자는 전체 대상자 중 2.9%이었으며, 흡연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피워본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 

29.7%, 초등학교 5학년이 25.9%로 많았다. 흡연경험자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흡연한 날은 ‘전혀 피우지 않았

다’가 76.9%, ‘한 달에 1일’이 15.3%, ‘한 달에 2-3일 이

상’이 7.7%이었다. 

인터넷 중독에서는 일반사용자가 95.8%로 가장 많았

고, 위험사용자는 4.2%(잠재적 위험사용자 3.1%, 고위

험 사용자 1.1%)이었다[표 2].

변수 범주 n(%) 
음주경험* 없음

있음
815(77.3)
240(22.7)

첫 음주경험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8(20.6)
11( 4.7)
13( 5.6)
36(15.4)
47(20.2)
51(21.9)
27(11.6)

음주경험자의 지난
한달간 음주횟수*

전혀 마시지 않음
한달에 1일
한달에 2-3일
주1회 이상

168(72.1)
 44(18.9)
 14( 6.0)
  7( 3.0)

흡연경험* 없음
있음

1022(97.1)
  30( 2.9)

첫 흡연경험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8(29.7)
3(11.1)
2( 7.4)
4(14.8)
3(11.1)
7(25.9)
0( 0.0)

흡연경험자의 지난
한달간 흡연 횟수*

전혀 피우지 않음
한 달에 1일
한달에 2-3일 이상

20(76.9)
4(15.3)
2( 7.7)

인터넷 중독* 일반 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고위험 사용자

1016(95.8)
  32( 3.1)
  12( 1.1)

*무응답 제외

표 2.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
                                       (N=1,06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

연령은 학년 변수와 성격이 유사하여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음주경험과 인터넷 중독은 일반

적 특성 중 성별에서, 흡연경험은 성별과 학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경험자 비율은 남학생이 29.8%로 여학생의 

15.5%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χ2=29.57, p<.001), 

학년, 가구풍요도, 동거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경험자 비율은 남학생이 4.3%로 여학생의 1.4% 

보다 더 높았으며(χ2=7.20, p=.007), 5학년에서 4.3%로 6

학년의 1.6%보다 높았다(χ2=5.72, p=.017). 가구풍요도, 

동거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에서 인터넷 위험사용자 비율이 남학생

이 7.4%로 여학생의 0.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χ
2=27.96, p<.001), 학년, 가구풍요도, 동거가족형태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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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음주경험

t(p)

흡연경험

t(p)

인터넷 중독

t(p)
없음
(n=815)

있음
(n=240)

없음
(n=1,022)

있음
(n=30)

일반사용자
(n=1,016)

위험사용자
(n=44)

M (SD) M (SD) M (SD)

우울 3.60
(4.43)

4.97
(5.41)

3.56
(<.001)

3.86
(4.69)

5.33
(5.24)

1.69
(.091)

3.70
(4.53)

8.34
(6.11)

4.98
(<.001)

공격성 4.43
(4.40)

6.57
(5.24)

5.72
(<.001)

4.83
(4.62)

7.93
(6.01)

.3.59
(<.001)

4.69
(4.49)

9.95
(6.14)

5.62
(<.001)

자아존중감 7.84
(2.14)

7.42
(2.33)

2.46
(.013)

7.76
(2.18)

7.43
(2.52)

0.802
(.423)

7.83
(2.11)

6.06
(3.03)

3.78
(<.001)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19.74

(4.47)
19.07
(4.97)

1.88
(.061)

19.62
(4.53)

18.73
(6.28)

1.05
(.296)

19.79
(4.47)

14.86
(5.08)

7.11
(<.001)

가족지지 21.56
(4.36)

20.22
(5.36)

3.52
(<.001)

21.32
(4.54)

19.56
(6.79)

2.06
(.040)

21.36
(4.59)

18.98
(5.15)

3.36
(.001)

교사지지 17.40
(3.85)

16.65
(4.19)

2.46
(.014)

17.30
(3.92)

15.73
(4.43)

2.15
(.031)

17.29
(3.87)

13.66
(3.86)

6.26
(<.001)

표 4.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                                  (N=1,061)

변수/범주

음주경험

χ2(p)

흡연경험

χ2(p)

인터넷 중독

χ2(p)
없음
(n=815)

있음
(n=240)

없음
(n=1,022)

있음
(n=30)

일반사용자
(n=1,016)

위험사용자
(n=44)

n(%) n(%) n(%)
성별
 남자
 여자

375(70.2)
440(84.5)

159(29.8)
 81(15.5)

29.57
(<.001)

512(95.7)
510(98.6)

23( 4.3)
 7( 1.4)

7.20
(.007)

498(92.6)
518(99.2)

40( 7.4)
 4( 0.8)

27.96*

(<.001)
학년
 5학년
 6학년

391(78.5)
424(76.1)

107(21.5)
133(23.9)

0.73
(.394)

472(95.7)
550(98.4)

21( 4.3)
 9( 1.6)

5.72
(.017)

486(97.2)
530(94.6)

14( 2.8)
30( 5.4)

4.65
(.054)

가구풍요도**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

 53(79.1)
307(77.7)
454(77.3)

 14(20.9)
 88(22.3)
133(22.7)

0.11
(.945)

 65(98.5)
383(96.5)
568(97.4)

 1( 1.5)
14( 3.5)
15( 2.6)

1.23
(.540)

 67(98.5)
378(95.0)
565(96.1)

 1( 1.5)
20( 5.0)
23( 3.9)

2.06
(.356)

동거가족형태** 

 양부모
 한부모/조부모

729(78.6)
 58(71.6)

199(21.4)
 23(28.4)

1.71
(.162)

903(97.5)
 76(95.0)

23( 2.5)
 4( 5.0)

1.78*

(.264)
894(95.9)
 80(97.6)

38( 4.1)
 2( 2.4)

0.53*

(.765)
 * Fisher‘s exact test; ** 무응답 제외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의 차이                                         (N=1,061)

4.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의 차이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음주경험은 음주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음주경험자

의 우울 평균 점수(3.60 vs. 4.97), 공격성 평균 점수

(4.43 vs. 6.57)가 더 높았다. 반면에 음주경험이 없는 대

상자보다 음주경험자의 자아존중감(7.84 vs. 7.42), 가족

지지(21.56 vs. 20.22), 교사지지(17.40 vs. 16.65) 평균 

점수가 더 낮았다. 대상자의 음주경험은 친구지지를 제

외하고 우울(t=3.56, p<.001), 공격성(t=5.72, p<.001), 자

아존중감(t=2.46, p=.013), 가족지지(t=3.52, p<.001), 교

사지지(t=2.46, p=.01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경험은 흡연경험자의 공격성 평균 점수(7.93)가 

흡연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평균 점수(4.83)보다 유의하

게 더 높았다. 반면에 가족지지(21.32 vs. 19.56), 교사지

지(17.30 vs. 15.73) 평균 점수는 흡연경험자가 흡연경

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낮았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은 

공격성(t=3.59, p<.001), 가족지지(t=2.06, p=.040), 교사

지지(t=2.15, p=.03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우울, 자아존중감, 친구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은 일반 사용자보다 위험사용자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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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Odds ratio 95%CI† Odds ratio 95%CI† Odds ratio 95%CI†

성별 
  여자(기준)
  남자  2.68*** 1.93-3.74  3.62** 1.51-9.02  10.53*** 3.52-31.49
학년
  6학년(기준)
  5학년 0.98 0.72-1.35  3.34** 1.43-7.79 0.69 0.33-1.44
우울 0.98 0.93-1.03 0.97 0.87-1.09 1.05 0.96-1.14
공격성  1.11*** 1.06-1.16  1.16** 1.05-1.28 1.15** 1.05-1.25
자아존중감 0.98 0.90-1.07 1.02 0.84-1.24 0.97 0.83-1.14
친구지지 1.05* 1.01-1.10 1.08 0.97-1.20 0.92* 0.84-0.99
가족지지  0.93** 0.89-0.98 0.95 0.86-1.05 1.07 0.99-1.17
교사지지 0.98 0.94-1.04 0.93 0.82-1.05  0.79*** 0.70-0.89

Model fit
-2Log likelihood =978.5

χ2(p)=81.23(<.001)
Nagelkerke R2=.120

-2Log likelihood =229.3
χ2(p)=32.57(<.001)
Nagelkerke R2=.139

-2Log likelihood =239.1
χ2(p)=115.41(<.001)
Nagelkerke R2=.365

*p<.05, **p<.01, ***p<.001, †95% Confidence interval

표 5. 음주경험, 흡연경험 및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3.70 vs. 8.34), 공격성(4.69 vs. 9.95) 평균 점수가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반면에 일반사용자보다 위험사용자의 

자아존중감(7.83 vs. 6.06), 친구지지(19.79 vs. 14.86), 

가족지지(21.36 vs. 18.98), 교사지지(17.29 vs. 13.66) 평

균 점수는 더 낮았다. 인터넷 중독은 우울(t=4.98, 

p<.001), 공격성(t=5.62, p<.001), 자아존중감(t=3.78, p<.001), 

친구지지(t=7.11, p<.001), 가족지지(t=3.36, p<.001), 교

사지지(t=6.26,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5.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과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χ2-test, t-test 결과

를 토대로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심리사회적 요인

인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

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 학년은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각 모형의 설명력으로 음주경험은 12.0%, 흡연경험

은 13.9%, 인터넷 중독은 36.5%였으며, 성별, 공격성, 

사회적 지지 요인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음주경험 가능성은 2.68배(95%CI: 1.93 -3.74), 

흡연경험 가능성은 3.62배(95%CI: 1.51-9.02), 인터넷 

위험사용자 가능성은 10.53배(95%CI: 3.52–31.49) 더 

높았다. 성별을 통제했을 때 학년은 흡연경험에만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에 비

해 5학년의 흡연경험 가능성이 3.34배(95%CI: 1.43-7.79) 높

았다.

성별, 학년을 통제한 후에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 중 공격성, 친구지지, 가족지지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음주경

험 가능성은 1.11배(95%CI: 1.06-1.16), 친구지지가 높

을수록 음주경험 가능성은 1.05배(95%CI: 1.01-1.10) 높

았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음주경험 가능성은 0.93

배(95% CI: 0.89-0.9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격

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흡연

경험 가능성이 1.16배(95%CI: 1.05-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

성,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위험사용자일 가능성이 1.15배

(95%CI: 1.05-1.25) 높았으며,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위험사용자일 가능성은 각각 0.92배

(95%CI: 0.84-0.99), 0.79배(95%CI: 0.70-0.89)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 모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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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을 조사

한 결과 각각 전체 대상자의 22,7%, 2.9%, 4.2%로 선행

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22.7%가 음주경험이 있었다. 이는 일

개 중소도시 6학년 초등학생의 음주경험율 70.6% [10], 

4개 중소도시 4-6학년 아동의 음주경험율 42.3% [3], 

농촌지역 5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음주경험율 

72.8%[2]보다 매우 낮은 결과였다. 그러나 이정렬 등

[40]이 전국의 초등학생 3학년과 6학년 5,982명을 대상

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

에서는 음주경험율이 4.2%로 본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경험이 선행연

구 결과보다 실제로 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음주경험 측정을 제사, 차례 또는 종교

의식 등으로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음주 연구에서는 대상자간 정확한 비교가 가능

하도록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기준으로 한 표준화된 음주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흡연경험자는 2.9%이었는데, 대구시의 25개 초등학

교 5, 6학년 1,791명 학생의 흡연경험율 13.8% [21], 중

소도시 4-6학년 아동의 흡연율 7.9%[3]에 비해 매우 낮

았으나, 전국의 초등학생 3학년과 6학년 5,982명의 흡연

경험율 0.8%[40]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경험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흡연경험에 대해 과소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학년 아동의 

흡연경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첫 음주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과, 4, 5학년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첫 흡연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입

학 전과 5학년에서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2][10][21].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시작은 4, 5학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저학년부터 집중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인터넷 중독에서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고위험사용자

를 포함한 위험사용자는 4.2%로 농촌지역 17개 초등학

교 5-6학년 학생의 18.3%[1], 도농복합도시지역 1개 초

등학교 5-6학년 학생의 31.2%[41]에 비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위험사용

자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저학년에서부터 인

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중

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위험사용자의 가능성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와 흡연

경험의 시작과 인터넷 중독이 남자에서 많다는 선행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1][14][17][20-23]. 이는 음주, 흡

연,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학생을 

고위험군으로 우선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결과이다. 학년은 흡연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5학년의 흡연경험 가능성이 6

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흡연경험자의 첫 

흡연경험이 5학년에서 25.9%로 가장 높았고, 6학년에

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교육은 늦어도 4-5학년 시

기에는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가

구풍요도는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었다

[8].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구풍요도 등 사회경제적 지표

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심리사회적 요인 중 공격성은 성별, 학년을 통제한 

후에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

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교 시기의 공격성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알코올 사

용, 흡연, 약물 사용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4][27], 인터넷 

과다사용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22][24]. 공격성이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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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에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보건

교사는 위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사정하여 중재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우울은 t-test 분석 결과에서는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독과 모두 관련이 있었으나,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측

하고[28], 남녀 고등학생의 음주와 중학생의 흡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18][19][42]와는 상반

되는 것이었다. 

자아존중감 또한 t-test 분석 결과에서는 음주경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었지만,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

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음주 및 흡연경험, 인

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고[18],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가 감소하고[43],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24]으로 보고

한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김선아[17]는 초등

학교 5, 6학년 2,800여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하여 음주 

및 흡연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음주경험은 낮았으나, 흡연에서는 

자존감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흡연 및 음주 경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

유는 공격성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우울, 자존감은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

고[24], 아동의 공격성은 인터넷 과다와 더불어 우울,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43]. 공격성

은 음주, 흡연 등의 위험행동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이

고, 우울은 내재화 문제이므로[11][26][27], 공격성과 우

울, 개인의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변인들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경험은 친구지지와 가족지지, 인터넷 중독은 친

구지지와 교사지지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가

족과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적고[44], 음

주하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음주자가 많으며[25], 가족,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2][23][45]. 아

동기에는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아동에게 전가되므로 

부모는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좋은 모델 학습을 보여주

어야 한다. 친구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음주 및 흡

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특정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가치를 모

방하게 되고 또래의 압력도 받게 되므로[46], 음주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친구 및 가족 지지를 중요

한 중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흡연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test 분석 결과에서는 흡연경험자의 가

족지지와 교사지지 점수가 흡연경험이 없는 대상자보

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흡연하는 또래친구가 

많은 경우에 흡연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박순우

[2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경험율이 2.9%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초등학생의 위험행위 예방프로그램은 문제발생 전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 시기도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 5학년 시

기에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5, 6학년 중

에서 인터넷 위험사용자가 4.2%이므로, 위험행위 예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복합적인 위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높은 공격성,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여 남학생의 공격성 

조절을 위한 사회성 증진과 친구 및 가족지지 등을 활

용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위험행위 시작을 예

방하여, 위험행위가 청소년기로 이행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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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로, 경기

도 G시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음주경험, 흡연경험, 인터넷 중

독은 각각 22,7%, 2.9%, 4.2%로 나타났다. 음주경험, 흡

연경험,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성별과 공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음주

경험은 친구지지와 가족지지, 인터넷 중독은 친구지지

와 교사지지가 영향 요인이었다. 즉, 음주경험, 흡연경

험 및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남학생이고, 공격성이 높

을수록 높았으며, 음주경험의 위험은 친구지지가 높을

수록 높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인터넷 중독

의 위험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낮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음주 및 흡연 시작, 인

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집단인 남학생

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공격성을 조절하고 친구,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연

구결과를 해석할 때 인과관계에 의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

년 고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로 인한 측정의 정확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음주, 흡연 및 인

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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